
 

 

1. 보안동향 
 

북한 IT 노동자들, 서방 국가들에 위장 취업 러시 실시해 미사일 만들어 

 

[미리보기] 

북한에 해커가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. 그렇다는 건 IT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 된다. 북한 정권은 이런 인재들을 

활용할 또 다른 방법을 수년 전부터 고안해 활용하고 있다. 그건 바로 위장 취업이다.[보안뉴스 문정후 기자] IT 인재들의 대한 수요가 그 

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다. 그런데다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원격 근무라는 것이 활성화되 

 

 

 

KISA, 대한변리사회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

 

[미리보기] 
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·홍보 위해 공동 노력 다짐실무·온라인 교육, 세미나·콘퍼런스 공동 개최, 변리사의 조정위원 

위촉 추진 등 협력[보안뉴스 김영명 기자]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, 이하 KISA)과 대한변리사회(회장 김두규)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

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KISA 서울청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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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르코폴로, 차원이 다른 정보 탈취 캠페인을 진행해 전 세계 위협 

 

[미리보기] 

전 세계를 여행한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에서부터 이름을 얻은 위협 그룹이 나타났다. 이들은 다양한 전술과 도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

활용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훔쳐내고 있다.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정보 탈취 공격이라는 것을 한두 차원 높은 

위협으로 탈바꿈시킨 해킹 그룹이 나타났다. 이름은 마르코폴로(Marko Polo)라고 하며, 이미 전 

 

 

 

최수진 의원실-중앙대 연구처 및 산업보안연구소, 연구보안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

 

[미리보기] 

기술경쟁 시대의 연구생태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모색 STEPI 선인경 단장, 중앙대 장항배 연구처장 주제 발표...패널토론도 

진행[보안뉴스 김영명 기자]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과 중앙대 연구처 및 대학부설 산업보안연구소가 9 월 24 일 국회의원회관 

제 9 간담회의실에서 ‘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’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 

 

 

 

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, 올해만 2,313 건... 2 년여 만에 약 200% 급증 

 

[미리보기] 

올해 8 월까지 지난해의 116% 넘어...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격이 전체의 56% 차지올해 공격 유형, ‘웹 해킹 시도’가 58.6% 차지...뒤이어 

‘시스템 정보수집’, ‘해킹 메일’ 등[보안뉴스 김영명 기자] 남북 분단과 휴전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

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올해 들어 8 월까지만 2,313 건으로 파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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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안권고문 
 

금일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는 없습니다. 

 

 

 

 

 


